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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SOC 투자는 산업화 시기 및 현재의 한국경제를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적정수준의 인

프라 축적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시의적절한	SOC	투자는	한국	경제의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해왔으며,	타	산업에	비하여	생산	및	고용유발	효

과가	높아	국민경제	활성화	및	고용	안정화에	크게	기여

	 -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SOC	스톡	규모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9년까지	연평균	투자비

중을	7%	수준으로	감소시킬	예정임

	 -		적정	SOC	스톡	규모에	대해서는	기준지수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공존하므로	한국적	인프라	특성과	향후	여

건	변화	그리고	선진국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2  우리나라의 SOC는 현재 세계 최고수준의 국토생산성과 오천만 국민의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과정에서 선진국 

대비 2~3배의 수송 과부하로 인한 혼잡, 안전, 환경 측면 등의 각종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으며 급속한 노후화

로 인한 기능저하가 예상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안정적 투자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함

	 -		선진국	수준으로	수송부하를	감소시키고	양적평가에서	질적평가를	위한	인프라	성능지수의	개발이	필요함	

	 -		아울러,	여건변화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	친환경성	등의	투자	패러다임	전환도	함께	모색해야	함

   요 약

국토정책Brief는 주요 국토정책 현안을 적시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하는 주간지입니다. 9.26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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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토인프라	부하지수	개발	및	지역별	적용을	통한	질적	인프라	시스템	구축	및	관리기반	필요

	②		실효적	사업성과지표	개발을	통한	예산수립	반영이	필요하며,	목표	지향적	SOC	적정	투자방향	설정과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동이	필요

	③		선택과	집중	투자를	위한	전략	인프라	네트워크(Strategic	Infra	Networks)	건설	및	관리	필요

	④		선진국	수준의	수송부하지수	달성을	위한	인터모달	및	첨단	정보화	등	다각적	수송수단	간,	수단별	인프라	

통합시스템	구축전략	수립이	필요

	⑤		자율주행과	전기차	시대를	위한	첨단기술개발	및	인프라	첨단화를	통한	미래	대비가	필요하며,	본격적	인프

라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점진적	유지·보수	대책	마련이	필요	

   정책방안



1. 사회간접자본 투자 추이와 적정스톡에 대한 시각 차이

최근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는 국내 사회간접자본(SOC) 

스톡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체 국가

예산 대비 SOC에 대한 투자 

비중을 연평균 7%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소시켜 나가는 

추세임

한국은 G20 국가 중 국토면적당 도로연장만을 놓고 보면 선진국 수준이라 할 수 있으나 OECD 국가 중 국토

계수당 도로밀도 측면에서는 하위권에 머물러 상반된 시각이 존재함

이러한 1차원적 수치비교에 의한 SOC 적정스톡 및 투자규모 판단은 자칫 적정투자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있

어 보다 다차원적이며 질적으로 SOC 수준을 진단할 필요가 있음

즉, 우리의 인프라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인지하고 향후 여건변화와 선진국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정 투자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향후 5년간 사회간접자본 투자 추이

사회간접자본 스톡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

그림 1  SOC 부문별 예산 추이(201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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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재정운용계획(2015~2019).

그림 2  인프라지수 산정 방식에 따른 시각 차이

국토면적 기준 인프라지수 국토계수 기준 인프라지수

-	G20	국가	중	국토면적당	인프라	연장	순위

-	한국	고속도로	1위,	국도	3위	최상위	랭크

-	OECD	국가	중	국토계수당	도로밀도	국가순위

-	한국이	30위로	OECD	중	최하위	랭크

인프라지수 산정방식에 따라 상반된 시각차 발생

한국적 인프라 특성, 여건변화 및 선진국 동향 등을 면밀히 감안한 적정성 평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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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인프라의 특성

국토생산성(GDP/국토면적당)은,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 등 소국을 제외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를 위해 

매우 활발한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인적·물적 교류활동이 비좁고 촘촘한 국토의 인프라 네트워크에서 전개

되고 있음

아울러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육박하는 오천만 국민들의 출퇴근, 여가 등 활발한 일상활동과 지역 간 교

류를 주중, 주말 쉼 없이 우리의 인프라가 감당하고 있음

수백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구축된 선진국에 비해, 짧은 기간(50년)에 집중적으로 구축된 인프라로 인해 조만간 

집중적 노후관리 수요가 예상됨

현재의 유지·보수 시스템이 지속될 경우 2024년에는 준공 후 30년 경과된 1, 2종 기반시설물의 수가 2014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할 전망이며, 동 시설물의 비중 역시 21.5%에 이를 전망임

그동안의 SOC 투자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형평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분산 투자함으로써, 현재 국토 

어디서나 30분 이내 고속도로 이용 가능지역이 90% 이상으로 접근성이 뛰어남

세계 최고 수준의 국토생산성과 소득 3만 달러의 5천만 국민생활을 지탱하는 인프라

선진국에 비해 짧은 기간, 집중 구축된 인프라이기 때문에 급작스런 노후화 예상

지역 형평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분산투자

표 1  OECD 국가별 국토생산성 순위(국토면적당 GDP) 

순위 국가
GDP(PPP) (백만 Int$) 

(2015 IMF)
국토면적(㎢) 

(2015 World Bank)
국토면적당 GDP

(PPP)

1 	네덜란드 832,623 33,670 24.72892783

2 룩셈부르크 55,730 2,590 21.51737452

3 한국 1,848,518 97,466 18.96577268

4 벨기에 494,121 30,280 16.31839498

5 일본 4,830,065 364,560 13.24902622

6 	이스라엘 281,939 21,640 13.02860444

7 스위스 482,347 39,516 12.20637210

8 영국 2,679,325 241,930 11.07479436

9 독일 3,840,550 348,540 11.01896482

10 이탈리아 2,170,909 294,140 7.38052968



도로여객부하지수

철도여객부하지수

도로화물부하지수

철도화물부하지수

주:	수송부하지수	산정식	예시:	국가별	연간	도로승객수송실적(인·km)/국가별	총도로연장(km)

국토면적당 연장 km는 높은 수준이나 활발한 경제활동 및 최근 대폭 증가된 여가 등의 국민활동수요를 감당하

기 위한 수송부하는 선진국의 2~3배 수준임  

이는 최근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과 같이 우리와 국토면적이 유사한 선진국들과 도로 및 철

도부문의 수송부하지수(Transport Load Index: TLI)를 상호 비교한 결과임

선진국 대비 2~3배에 달하는 과도한 수송부하

그림 3   대도시권 및 지방권 도로에 대한 감당인구 부하량 산정

구분
대도시권 

(4차선 이상 도로)
지방권

(4차선 이상 도로)

연장(km) 11,740 14,735

인구(천	명) 35,584 15,794

km당	감당인구 3.03 1.07

그림 4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도로 및 철도에 대한 여객 및 화물 부하지수

그러나 수송부하가 집중되어 많은 교통혼잡과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는 대도시권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도로의 경우 대도시권이 지방권에 비해 세 배의 부하를 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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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여객부하지수 도로화물부하지수

문제는 이러한 과도한 수송부하가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사실임

즉, 수송부하지수와 타 주요 안전 및 환경 변수(사망자수, CO2 방출량 등)와의 상관성을 분석해 본 결과 도로

여객부하지수와 사망자수 및 CO2 방출량의 상관지수값이 0.74, 0.44로 각각 나타나 상호 설명력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남

이는 수송부하지수가 높을수록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많아지고 심각한 대기오염문제를 겪게 되기 때문에, 이를 

선진국(평균치) 수준으로 감축시킨다면, 한국 인프라가 현재 겪고 있는 다양한 부작용을 줄이고 사회적 문제도 

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임

과도한 수송부하에 따른 문제점

그림 5  수송부하지수와 사망자수 및 CO2 방출량과 상관관계

그림 6  노후화와 과부하에 시달리는 한국의 SOC

교통량 증가

노후 SOC 시설물 증가

대기오염 증가

혼잡도 증가



한편, 선진국들은 금융위기 이후 잠시 주춤하였으나 경제회복과 지속가능한 경제기반시설 구축 차원에서 

SOC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음

	 		선진국의	SOC	투자는	고용창출	및	경제	선순환과	높은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어,	최근까지도	

총지출	대비	SOC	재정투자	비율은	미국	3.4%,	영국	3.1%,	일본	5%,	독일	6.3%	수준으로	유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롤링플랜으로 인프라 투자 및 유지·보수를 위해 경제성과 다른 복합적 요소들

을 모두 고려하여 국가인프라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장기적 비전을 갖고 종합적 인프라 투자방향을 제시하

고 있음

	 		영국의	‘국가인프라	투자계획’(National	 Infrastructure	Plan),	미국의	‘교통인프라	금융	및	혁신지원

법’(Transport	 Infrastructure	Finance	and	 Innovation	Act),	독일의	‘교통인프라	투자계획’(Federal	

Transport	Infrastructure	Plans)	등과	같은	국가계획을	통해	인프라의	성능을	측정하고	그것에	기반을	두어	

종합적인	투자관리계획을	수립

	 		일본은	‘인프라	장기수명화	기본계획’을	통해	인프라	노후	본격화에	대비하는	유지·보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선제적으로	대응

특히, 도로부문과 관련하여 선택과 집중 투자를 진행하는 영국은 최근 전략적 인프라 네트워크(SRN) 개념과 

도로성능지수를 도입함

	 		즉,	전체	도로망	수준	대비	전체	교통량의	3분의	1을	처리하는	2.4%의	도로망을	전략적	인프라	네트워크

망으로	정의하고,	2014년부터	향후	5년간	약	25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	SRN은	하루	400만	대를	수

송할	예정임

4. 선진국들의 SOC 투자정책

그림 7  영국의 전략도로망(SRN)과 도로성능지수(예시)

주요 도로 성능지수 산출방법 추이

수용력, 접근성, 유효성 (높을수록	좋음)

현상	
유지	

고속도로	밀도(영국	인구당) 인구	100만	명당	km

고속도로	밀도(영국	면적당) 1,000㎢당	km

고속도로	밀도(차량	대수당) 차량	100만	대당	km

자산/용량 활용도 (높을수록	좋음)
양호

평균	고속도로	용량	활용도 최대	용량	활용도(대-km)

서비스 품질 및 신뢰성 (높을수록	좋음)
현상	
유지

국가	고속도로	중	예상소요시간	내	통행량 기준시간	안에	완료되는	통행비율

주요	지방도로	교통혼잡 주중	오전	혼잡시	평균속도

자산 관리상태 (낮을수록	좋음)
매우	
양호관리상태	조사가	필요한	국가	고속도로	및	

다목적	간선도로
관리상태	조사	기준치를	1개	이상	
미달한	도로망	비율

CO2 배출량 (낮을수록	좋음)
양호

차량당	CO
2
	배출량 대-km당	CO

2
	배출량(톤)

안전성 (낮을수록	좋음) 매우	
양호사망자수(총	도로) 대-km	10억	명당	사망자수

효율성 (낮을수록	좋음)
양호

주요	도로	투자	및	유지관리
대-km당	공공부문	도로	지출액
(자본	및	현재)(2013	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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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투자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

	 		경제모형	및	화폐가치	중심의	양적	평가에서	안전,	친환경	등의	질적	평가	중심으로	변화가	필요하며,	기존	

건설	중심에서	유지·보수	및	운영을	고려하는	SOC	투자전략이	필요

	 		균등하고	획일적인	인프라	관리	중심에서	수송실적과	인프라의	중요도를	종합	감안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

하여	전략적	인프라	네트워크를	선정하는	방안이	필요

	 		단순히	연장에	의한	양적	비교에서	벗어나서	각	SOC	부문별	현재	어느	정도의	부하를	견디고	있는가에	대

한	종합적인	적정성	평가가	필요

목표 지향적 SOC 적정 투자방향 설정과 상시모니터링 체제 구동이 필요함

	 		국토교통인프라계획을	매년	롤링플랜으로	수립하여	명확한	인프라	투자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함

SOC 적정 투자예산 수립을 위한 실효적 사업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세부	투자사업별	구체적	목표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계량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SOC	예산	배

분	시	적극	활용	필요

선택과 집중 투자를 위한 전략적 인프라 네트워크(Strategic Infra Networks) 관리가 필요함

	 		진정한	의미의	인터모달리즘을	구현할	수	있는	도로·철도·항공	등으로	구성된	국가전략수송인프라	네트

워크를	선별적으로	도출하여	집중	건설	및	유지·관리	필요

5.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제언 

그림 8  SOC 투자 패러다임 변화 및 기본방향

질적평가 

성능중심

SOC 부하 고려 

편리성 및 안전 

친환경적

양적평가 

스톡기준

경제모형기준 

화폐가치중심 

1. 도로 철도부하지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하향조정 

2. 기후변화에 대한 온실가스 저감방안 마련 

3. 인구 고령화에 대한 안전 및 편리성 증대방안 마련 

4. 미래지향적 대비를 위한 기술개발 및 지원방안 마련

5. 인터모달을 통한 수단 간 협업 체계 마련 

6. 선택과 집중투자를 통한 SOC 효율성 증대

SOC 중장기 적정투자 기본방향 설정 패러다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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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인프라 부하지수 개발 및 지역별 적용을 통한 질적 인프라 시스템 구축 및 관리기반이 필요함

	 		기존의	양적인	인프라	스톡평가만으로는	적정	투자방향	모색에	한계가	있으므로	인프라의	질적	성능을	가

늠할	수	있는	수송부하지수나	최근	미국에서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인프라	종합성능지수	등을	활용할	필

요가	있음

선진국 수준의 수송부하지수 달성을 위한 인터모달 및 첨단 정보화 등 다각적 수송수단 간, 수단별 인프라 

통합시스템 구축전략 수립이 필요함

	 		궁극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수송부하지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양적	시설확충만으로는	한계가	분

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다각적인	감축방안의	모색이	필요

	 		특히,	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기법	등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야	하며,	이를	위한	통합적	이동수단	개발(Integrated	Mobility),	교통수단	공유개

념	등의	적극적	도입	검토

본격적 인프라시설 노후화 대비 점진적 유지·보수대책 마련이 필요함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노후관리	대상	인프라에	대한	생애주기	분석을	통해	효율적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예산을	미리	확보해	나갈	필요

자율주행과 전기차 시대를 위한 첨단기술개발 및 인프라 첨단화를 통한 미래 대비가 필요함

	 		수송수단의	발전속도를	포용하는	인프라	기술을	함께	개발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수

송인프라를	완성해	나가야	함	


